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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sonality, ego-resilience,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among new nursing students residing in various region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75 freshmen in nursing departments at
7 universitie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from June 20, 2022 to July 1,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WIN 28.0 software. Results:  The average scores of participants were as follows: personality 
(4.10±0.41), ego-resilience (3.55±0.62), commitment to career choice (3.36±0.59), and adaptation to college (3.63±0.58).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aptation were ego-resilience, personality,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The combined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college adaptation was 64.8%.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raining initiatives, and curricular activities to enhance ego-resilience, foster appropriate personality, increase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improv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levels among new nursing students residing in variou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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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학과는 2011년 184개에서 2020년 203개로 

증가하였고, 간호학과 입학 정원도 2011년 15,474명에서 2020년 

20,692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1]. 그러나 졸업 후 높은 취업

률을 보이는 학과 특성상 전공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간호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하며 적성의 불일치로 대학생활 적

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1,2]. 

대학 생활 적응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학업활동 및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대학 및 학생에게 유대감을 갖는 것으로, 대학 생활 적

응이 낮으면 학업중단 고려 가능성이 높아진다[3]. 간호학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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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환경에 있는 의학과의 경우 2021년 학과 중도탈락 비율

이 0.18%인 것에 비해 간호학에서는 2.09%로 더 높게 나타나[4],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방

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

행된 연구로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의 학

생 중심의 관계 능력이 보고되었다[5,6]. 또한, 학생의 인성 및 정

서지능과 같이 학생의 정서적 상태도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7,8],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등과 같

이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필

요한 역량도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5,9].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간호학과 신입생 또는 간호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응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본가를 떠나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

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의 지원이 부족하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적기에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

로 예상되나 해당 학생들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성은 개인이 갖추게 되는 기질적인 요소와 사회적으로 갖추

어야 하는 가치 있는 인격으로서[7], 간호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량이기도 하다[10].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임상에서 요구되는 인성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은 연령과 학년에 따라 더욱 성숙

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체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학 생활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될 필요가 있

다[11,12]. 

또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고 융통성 있게 상

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13], 다양한 스트레스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

고된 이러한 대학 생활 적응 관련 요인들은 일반적인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된 것으로서 타 지역 거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관련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 타 지역 거주 신입생의 경우 타지 생활을 하기에, 입학 후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15].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 기숙사 거주를 유지하기 위한 학점 부

담감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16]. 또한 타 지역 거

주 학생은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타향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 후 

학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데, 

유학생에게 외로움 및 제한된 대인관계는 대학 생활 적응을 어

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17]. 마찬가지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외로움 및 감소된 대인관계와 지지체계 등을 경

험할 수 있어 이들의 인성과 자아탄력성이 대학 생활 적응과 어

떤 관련성이 있을지에 대해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

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 대상의 대학 생활 적응 관

련요인으로서 연구가 미흡한 진로선택몰입은 자신의 신념 및 가

치, 삶의 목적을 진로목표와 동일시하여 가지는 진로 선택에 대

한 애착과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18], 진로선택몰입이 부적절

하게 형성되는 경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는 대학 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19,20]. 따라서 특수한 환경에 처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

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선택몰입 정도를 파악하여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

로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

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함으

로써,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향

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과 대학 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

악한다.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과 대학 생활 적응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2학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대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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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에 거주 중인 타 지역 출신이며 간호학과 입학 후 3개월 이

상의 대학생활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 신입생의 대

학 생활 적응은 3개월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에 근거하였다[20].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간호대학생

의 대학 생활 적응 측정도구를 개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24],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

기인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18개(일반적 특성 15개, 독립변수 

3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150개로 산출되었다. 

2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88부를 목표로 하였으며, 총 201부의 

온라인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

되는 26부를 제외한 총 17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성

인성 측정도구는 Kim[2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진흥

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하여 개발한 인성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7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하위영역으로는 예, 효, 정직, 존중, 협

동, 책임 요인 각 5문항과 배려 4문항, 소통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37점에서 최고 1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인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1]의 연구에서 Cronbach’s 

ɑ=.93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93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Block & Kremen[13]이 성인을 대상으

로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S)를 Yoo와 

Shim[22]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

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이다. 하위영역으로는 대인관계 3문항, 활력성 2문항, 호기심 5

문항, 감정통제 2문항, 낙관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14

점에서 최고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Block & Kremen[13]의 연구에서 Cronbach’s ɑ=.76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87으로 나타났다.

3) 진로선택몰입

진로선택몰입 측정도구는 Blustein et al.[23]이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한 직업적 탐색 몰입 척도(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urvey)를 Choi가 번안하고 Kim[18]이 수정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최저 19점에서 최고 

9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선택몰입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Kim[18]의 연구에서 Cronbach’s ɑ=.93이며 본 연구에

서 Cronbach’s ɑ=.90으로 나타났다.

4) 대학 생활 적응

대학 생활 적응 측정도구는 Park[24]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한 전반적 대학생활 적응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3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하위영역으로는 대인관계, 전공만족 각 9

문항, 전공수월성, 대처역량 각 5문항, 취업준비, 학업충실도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34점에서 최고 1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24]의 

연구에서 Cronbach’s ɑ=.92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95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IBM SPSS/WIN 28.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 생활 적응

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 생활 적

응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

지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가 해당 대학에 직접 방문하

여 학과장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과 협조를 구한 후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과 연구를 위한 

모바일 SNS 채널을 각 간호대학 간호학과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

였다. 모집공고문을 보고 연구 참여의사를 밝혀 모바일 SNS 채널

로 접속한 연구대상자에게 모바일 SNS 채널의 공지사항 전달기

능을 통해 자료 수집 전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 및 연구 이외

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 후 연구 참여에 자

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 온라인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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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30

분이며,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모바일 SNS 선물하기를 통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40525-202203-HR-007-02)을 받은 후 시작되었고, 참여의사를 밝힌 

자에게 공지사항 전달기능을 통해 자료 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소요 시간, 사생활과 비밀보

장,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과 연구 참여 도중 중

도 탈락 가능성, 연구 참여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관리 및 비밀

보장,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 시 연락 가능한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술한 설명문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익명

이 보장되도록 개인정보는 코드화되어 암호화된 USB에 저장 후 

연구자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고 연구 자료의 보관 기

간인 3년이 경과한 후 문서 파일을 영구 삭제하여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타 지역 거주 간호대학 신입생의 성별은 150명(85.7%)이 여성

으로 평균연령은 20.48세였다. 종교는 무교가 127명(72.6%), 건강

상태는 좋음이 90명(51.4%),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이 137명

(78.3%), 본인 포함 형제 수는 1명이 101명(57.7%)으로 가장 많았

다. 학기 중 수입이 없는 학생이 106명(60.6%)로 수입이 있는 학생

보다 더 많았고, 출신지는 경북권이 89명(50.9%), 거주형태는 기

숙사가 80명(45.7%), 자취가 77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동거인

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 116명(66.3%)이며, 동거인은 친구가 76

명(65.5%)으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경험 ‘있음’이 99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 선택 동기는 ‘취업률 고려’ 124명(47.7%), 간

호학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이 110명(62.9%)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25 (14.3)

Female 150 (85.7)

Age 17~19 110 (62.9) 20.48±3.754

20~24 42 (24.0)

≥25 23 (13.1)

Religion Christianity 26 (14.9)

Catholic 9 (5.1)

Buddhism 13 (7.4)

None 127 (72.6)

Physical condition Good 90 (51.4)

Neutral 85 (48.6)

Bad 0 (0)

The economic level 
of a family

Upper 18 (10.3)

Middle 137 (78.3)

Lower 20 (11.4)

The number of brothers
(Including him/herself)

0 22 (12.6)

1 101 (57.7)

2 52 (29.7)

Income Yes 69 (39.4)

None 106 (60.6)

Orig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Incheon) 21 (12.0)

North Gyeongsang province 89 (50.9)

South Gyeongsang province (South Gyeongsang province, Ulsan, Busan) 51 (29.1)

Others (Daejeon, Chungbuk, Jeonnam, Gangwon) 14 (8.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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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 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 생활 적응은 

모두 5점 만점으로 인성은 평균 4.10±0.41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아

탄력성은 평균 3.55±0.62점이었다. 진로선택몰입은 평균 3.36±0.59

점이었고, 대학 생활 적응은 평균 3.63±0.58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성별(t=2.71, p=.007), 종교(F=2.90, p=.037), 건강상태(t=-3.60, 

p<.001), 학과 친구 수(F=7.02, p=.001), 간호학 선택동기(F=4.11, p= 

.007), 간호학 만족도(F=34.72, p<.001)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대상자가 보통인 경우보다 대학 생활 적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친구 수 6명 이상인 대상자가 0~2명인 

경우보다 대학 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 만족도가 ‘만

족~매우만족’인 대상자가 ‘보통’인 경우보다 대학 생활 적응이 높

게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및 대학 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대학 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 적응은 인성(r=.632, p<.001), 자아탄력성(r= 

.617, p<.001), 진로선택몰입(r=.53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Variables N M±SD Min Max

Personality 175 4.10±0.41 3.00 5.00

Ego-resilience 175 3.55±0.62 2.29 5.00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175 3.36±0.59 2.16 4.89

Adaptation to college 175 3.63±0.58 1.59 4.97

M=Mean;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75)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ype of residence Dormitory 80 (45.7)

Live on one’s own 77 (44.0)

Relatives’ house 18 (10.3)

Boarding house 0 (0)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oommate

Yes 116 (66.3)

No 59 (33.7)

Types of housemates*
Friend 76(65.5)

Family (parents, brothers, relatives, grandmother) 40 (34.5)

The number of friends in
the class

0∼2 83 (47.4)

3∼5 67 (38.3)

≥6 25 (14.3)

Experience in club activities
Yes 99 (56.6)

No 76 (43.4)

Motivation of selection for nursing
†

Aptitude 80 (30.8)

Parents’ opinions 35 (13.4)

Employment rate 124 (47.7)

Other‡ 21 (8.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dissatisfied∼Unsatisfied 4 (2.3)

Neutral 61 (34.8)

Satisfied∼Very satisfied 110 (62.9)

M=Mean; SD=Standard Deviation; *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oommate ‘yes’ Selected Participants, n=116; †Multiple answers, n=260; ‡ Considering 
to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scores, Considering to high school grades, Professional jobs, Graduated from nursing high school, High salaries, A desire
to be a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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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College life adjustment

M±SD t or F(p) scheffé

Gender Male 3.92±0.61 2.71(.007)

Female 3.59±0.56

Age 17~19 3.57±0.58 1.82(.165)

20~24 3.69±0.60

≥25 3.80±0.52

Religion Christianity 3.54±0.69 2.90(.037) n/a

Catholic 3.71±0.54

Buddhism 4.07±0.49

None 3.60±0.55

Physical condition Good 3.78±0.56 -3.60(<.001)

Neutral 3.48±0.57

The economic level 
of a family

Upper 3.60±0.60 2.13(.122)

Middle 3.60±0.56

Lower 3.90±0.65

The number of brothers
(Including himself)

0 3.64±0.46 1.89(.154)

1 3.70±0.58

2 3.51±0.61

Income status Yes 3.61±0.57 -0.47(.638)

None 3.65±0.59

Orig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Incheon) 3.79±0.67 1.56(.200)

North Gyeongsang province 3.55±0.56

South Gyeongsang province (South Gyeongsang pProvince, Ulsan, Busan) 3.72±0.57

Others (Daejeon, Chungbuk, Jeonnam, Gangwon) 3.59±0.56

Type of residence Dormitory 3.62±0.61 2.00(.138)

Live on one’s own 3.59±0.52

Relatives’ house 3.89±0.63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oommate

Yes 3.65±0.57 0.65(.518)

No 3.59±0.60

Types of housemates* Friend 3.59±0.59 -1.55(.125)

Family (parents, brothers, relatives, grandmother) 3.77±0.52

The number of friends 
in the department

0~2a 3.48±0.58 7.02(.001) a<c

3~5b 3.71±0.50

≥6c 3.93±0.65

Experience in club activities Yes 3.70±0.54 1.88(.061)

No 3.54±0.62

Motivation of selection for nursing† Aptitude 3.80±0.47 4.11(.007) n/a

Parents’ opinions 3.48±0.75

Employment rate 3.58±0.53

Other‡ 3.81±0.6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dissatisfied~dissatisfieda 3.85±0.51 34.72(<.001) c<b<a

Neutralb 3.32±0.46

Satisfied~very satisfiedc 2.41±0.57

M=Mean; SD=Standard Deviation; *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oommate ‘yes’ Selected participants, n=116; †Multiple answers, n=260; ‡ Considering 
to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scores, Considering to high school grades, Professional jobs, Graduated from nursing high school, High salaries, A desire
to be a nurse

Table 3. Differences in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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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즉,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

입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도 높았다.

5. 대상자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 그리고 t-test와 ANOVA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6개(성별, 종교, 건강상

태, 학과 친구 수, 간호학 선택 동기, 간호학 만족도)를 독립변수

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

기 위해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하였으며 2.03으로 나타나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은 없어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인 간 공차한계는 .643~.960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는 1.29~1.56으로 기준치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

며(F=36.60, p<.001), 자아탄력성(β=.39, p<.001), 인성(β=.27, p<.001), 

간호학 만족도(β=.27, p<.001), 진로선택몰입(β=.17, p=.003)이 대학 

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64.8%의 

설명력을 갖는다. 즉,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의 수준이 

높고 간호학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고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는 총점 5점 중 평

균 3.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3.41

Variables
Personality Ego-resilience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daptation to college

r (p) r (p) r (p) r (p)

Personality 1

Ego-resilience .449 (.001) 1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457 (.001) .275 (.001) 1

Adaptation to college .632 (.001) .617 (.001) .533 (.001) 1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Personality, Ego-resilience, Committment to Career Choice, and Adaptation to College (N=175)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16 .07 43.70 <.001 0.47 .33 　 1.45 .150 0.07 .29 　 0.26 .797 -0.02 .29 　 -0.29 .775

Gender 0.18 .11 .11 1.71 .090 0.15 .09 .09 1.63 .106 0.06 .08 .03 0.72 .474 0.05 .08 .03 0.59 .559

Religion 0.38 .14 .17 2.69 .008 0.28 .12 .13 2.31 .022 0.06 .11 .03 0.57 .571 0.07 .11 .03 0.62 .538

Physical condition 0.20 .08 .18 2.70 .008 0.10 .07 .08 1.47 .143 0.10 .06 .08 1.72 .087 0.10 .06 .08 1.74 .084

The number of friends 
in the class

0.17 .11 .10 1.57 .118 0.08 .09 .05 0.91 .366 0.03 .08 .02 0.42 .675 0.01 .08 .01 0.10 .920

Motivation of selection 
for nursing

-0.07 .08 -.06 -0.96 .339 -0.04 .06 -.04 -0.70 .486 -0.01 .06 -.01 -0.16 .872 -0.01 .05 .01 -0.23 .816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0.51 .08 .42 6.48 <.001 0.37 .07 .31 5.37 <.001 0.38 .06 .32 6.39 <.001 0.32 .06 .27 5.18 <.001

Personality 0.69 .08 .49 8.43 <.001 0.47 .08 .33 5.94 <.001 0.39 .08 .27 4.88 <.001

Ego-resilience 0.38 .05 .40 7.36 <.001 0.37 .05 .39 7.28 <.001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0.16 .05 .17 3.06 .003

R2=.333, Adj. R2=.309
F=13.99, p<.001

R2 (ΔR2)=.532 (.199), Adj. 
R2=.513 F=27.15, p<.001 

R2 (ΔR2)=.647 (.115), Adj. 
R2=.630 F=38.09, p<.001

R2 (ΔR2)=.666 (.019), Adj. 
R2=.648 F=36.60, p<.001

SE=Standard Errors; Dummy Variable: Gender (male=1), Religion (Buddhism=1), Physical condition (good=1), The number of friends in the class (≥
6=1), Motivation of selection for nursing (appropriateness=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satisfied∼satisfied=1)

Table 5. Effect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go-resilience,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on College Adaptation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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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25],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간호학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을 측정한 연구에서 3.23점으로 나타나

[6],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

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 수

준을 파악한 1개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

므로 추후 동일 대상자를 포함한 반복연구나 타 학과 학생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성수준은 총점 5점 중 평균 4.10점으

로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4년제 대학생을 대

상으로 인성수준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결과인 3.98점보다 높았

다[28]. 본 연구 대상자인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일반 4년제 대학생보다 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일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수준을 측

정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간

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총점 5점 중 평균 3.55점으로,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2.85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비해[27],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

활 적응을 위해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

학 차원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고, 교수자

도 이를 위한 역량을 개발 및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진로선택몰입 수준은 총점 5점 중 

평균 3.36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결

과인 3.13점보다 높았다[19]. 본 연구 대상자의 진로선택몰입 수

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과의 특성상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

고 진학과 함께 진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과 차원에서 신입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조절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진로선택몰입 수

준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는 성별, 종교, 건강상태, 학과 친구 수, 간호학 선택동기, 간

호학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학과 친

구 수 0∼2명인 학생보다 6명 이상인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im과 Park[6]의 연구

에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는 연

구 결과와 유사하며, Lim과 Lee[20]의 연구에서도 기숙사 거주 대

학생이 룸메이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 행사에 

참여함은 대학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 것과 유사

하다. 또한 간호학 만족도에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im[7]의 연구에서 전

공에 만족인 학생이 불만족, 보통인 학생에 비해 대학 생활 적응

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대학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분위기의 조성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것과 일치하였으며[5],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탄

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결과와 유사하

였다[26].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인성으로, 인성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

다. 이는 인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7]. 또한 인성교육은 시

대의 변화에 따라 예절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인성교육에서 존중

과 배려, 아울러 협동을 비롯한 소통능력을 포함한 인성교육이 

요구되고 있다[11]. 병원은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동하여 

근무하기에 상호 간 협력은 환자의 생명과 연관될 만큼 중요하

며, 간호사의 인성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량이다

[10]. 따라서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신입생 시절부터 배려와 협력 능력의 증진을 위한 인성교육을 

통해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세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 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29]. 간호학과의 특성상 졸업 후의 진로가 뚜렷한 특수

성이 있으므로 전공 만족도가 대학 생활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으로 형성되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므로[5], 졸업 후 진로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공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학과차원에서 간호학과 학

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4년의 교육과정 동안 국가고시 준비

를 위한 필수 교과목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57

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네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선택몰입으로 선택한 진로에 대한 몰입수준

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진로선택몰입의 개

념이 비교적 최근 대두되어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선택몰입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의 부재

로 직접비교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

로선택몰입 수준을 측정한 Lee와 Jung[30]의 연구에서 진로선택

몰입이 평균 3.21점, 본 연구에서 평균 3.36점으로 본 연구에서 진

로선택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에

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몰입이 감소하기에 선택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학년이 증가할수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

생의 진로선택몰입 수준과 대학 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검토하

며 대학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조절하고 잠재

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진로선택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

는 통합적 진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

안을 논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

과 신입생만을 특정하여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특정지역 기준 타 지역 간호학과 신

입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

한적이므로, 향후 타 지역의 범위를 넓혀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도구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변수를 측정한 연구이므로 향

후 질적 연구 등을 통해 변인들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단기적으로 측정하여 분석

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인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종단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인성, 자아탄력성, 진로

선택몰입, 간호학 만족도가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

활 적응, 자아탄력성, 진로선택몰입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자아탄력성의 증진, 올바른 인성 함양, 간호

학 만족도 상승 및 높은 진로선택몰입 수준의 증진을 위한 교육

과 훈련 및 교과 활동의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타 지역 거주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

응의 특성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하고,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된 학생의 개인적 특성, 대학 조직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모두 포괄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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